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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목적:
            본 연구는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대학 생활적응에 우울과 스트레스 요인을 분석하여 학생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에 좀 더 차별화된 도움을 주고자한다.

          

          
            방법:
            안경광학과 학생 132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스트레스,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우울증은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척도, 스트레스는 GARS(Global Assessment of Recent Stress)척도, 그리고 대학생활적응도는 SACQ(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척도를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는 SPSS 18.0을 사용하여 유의수준은 p<0.05로 통계 처리하였다.

          

          
            결과: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우울과 스트레스에 따른 하위 변수를 조사한 결과 우울증이 심한 그룹에서 정서적 3.15, 대학 만족 2.91, 학업 적응 2.79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등급에서 대학만족은 2.67, 학업적응은 2.58로 나타났다.

          

          
            결론:
            우울증이 심하면 특히 학업 적응과 대학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학업적응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록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depression and stress factors associated with optometric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to provide students with support and career guidance.

          

          
            Methods: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degree of depression,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132 students from the optometry department. Depression was assessed using the Korean vers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CES-D) scale, stress was measured using the Global Assessment of Recent Stress (GARS) scale, and college life was assessed using the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 All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SPSS 18.0; the significance level was p <0.05.

          

          
            Results:
            The examination of the sub-variables according to depression and stress of optometric students revealed scores of 3.15 for emotional life, 2.91 for college satisfaction, and 2.79 for academic adaptation in the depressed group. Regarding the high stress index, university satisfaction was 2.67 and academic adjustment was 2.58.

          

          
            Conclusions:
            The optometric students were found to have low academic satisfaction and college satisfaction when they were depressed and when they experienced greater stress, emotional instability, and difficulty with academic adjustment; thus, indicating that depression and stress had an influence on college life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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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적응하며 살기는 매우 힘든 일이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긴장과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스트레스의 어원은 라틴어 strictus 팽창 또는 좁은 등의 뜻 그리고 stringere 팽팽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어 15세기에 물리학의 공학 용어 pressure과 stain 압력으로 시작하여 17세기에는 최초로 물리학 용어로 스트레스가 사용되었으며, 19세기 때에 비로써 체계적으로 적용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1]

      스트레스는 동일한 상황과 경험일지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상황 대처하는 능력과 통제력 그리고 받아들이는 경향이나 방식에 따라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는 차이는 모두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스트레스의 원인 분석과 치료에 많은 어려움을 갖게 한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대상자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 현대인들에게서 스트레스는 일 상속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겪는 것이며, 개인이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가 감당할 수 있는 역치 이상이 되면 잘 조절되고 있던 면역체계의 약화로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고 공격을 받게 되어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강박증, 적대감, 공포, 대인 예민증, 우울증, 불안증, 편집증, 정신증 등의 정신건강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 대표적인 정신건강으로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울증은 스트레스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경중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울의 증상이 지속되거나 깊어져 발전되게 될 때 극단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로 자살로 이어지며, 사회적인 문제로는 살인 등을 야기 시키게 된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평균 11.5%인 것에 비교하여 24.7%로 약 2배 정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1위를 나타내고 있다.[3] 2012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의 약 25.0%가 학업, 진로, 대인관계, 건강 등의 이유로 우울증을 경험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 성장 발달 단계적으로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우울과 스트레스를 대처 및 극복에 있어 생활 환경적 여건, 미 성숙된 심리 상태, 다소 부족한 통제력과 문제해결 방법 및 방식, 아직 정립되지 않은 인생관 및 가치관, 다양한 사회적 경험 부족 등으로 다소 힘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가 젊은 층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이 높은 지표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학생활에도 많은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활은 자신의 미래 설계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정신건강에 대해 소홀하거나 이를 극복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앞으로의 삶에 매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우울과 스트레스가 대학 생활적응에 미치는 정도를 통해 향후 대한민국의 안보건을 책임지게 될 미래의 안경사인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정신건강의 심각성 인식시키고자 하였으며,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정신건강의 기초자료와 함께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4년제 대학의 안경광학과 재학생 132명을 대상으로 우울과 스트레스 요인에 따른 대학 생활적응에 대해 조사 연구하였다.

      우울증은 Radloff(1977)가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우울을 측정을 위해 기존 우울증에 대한 설문을 보완하였으며, 타당화하고 보완하여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척도를 개발하였다. 한국판 CES-D는 김의[5]연구에 의해 번안하고 개발된 것으로 우울증상은 ‘거의 드물게(1점)’, ‘가끔(2)’, ‘자주(3)’ 그리고 ‘거의 대부분(4점)’의 4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수치가 높을수록 우울증의 증상이 큰 것으로 판단하여 평가하였다. 전체 20문항을 통해 분석하였다.

      Linn 등[6]이 개발한 스트레스 척도 GARS(Global Assessment of Recent Stress)를 사용하였으며, 지난 1주일(7일) 동안 개인의 주관적인 스트레스 정도를 학교, 대인관계 및 변화 질병, 금전적, 우발적인 사고, 일상에서의 변화, 일주일 동안의 전반적인 느낌의 총 8문항을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 0~9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문항에 대한 답변의 수치가 높을수록 최근 받은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평가하였다.

      대학생활적응 척도는 Baker와 Siryk(1984)가 제작한 것을 현진원(1992)과 박범혁(2006)에 의해 번안된 것으로 SACQ(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7]심리적 상태에 대한 정서적응(16문항),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및 학업의 목표에 대한 대학환경적응(11문항), 그리고 학업의 목표와 요구에 대한 학업적응(24문항)으로 전체 대학생활적응의 문항은 총 5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개 하위척도의 점수를 합하여 총 대학생활적응 수치를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설문의 작성은 구조화된 온라인 설문을 통해 학생 스스로 기입하는 자기평가 기입법으로 하였으며,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유의수준은 p<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대상자는 132명으로 남학생 58명(43.9%)과 여학생 74명(56.1%)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 33명(25.0%), 2학년 31명(23.5%), 3학년 37명(28.0%), 4학년 31명(23.5%)이었다.

      

      
        2.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대학생활적응
        
          1) 우울증과 스트레스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의 상관성
          우울과 스트레스에 따른 대학 생활적응에 대한 설문에 응한 대상자를 우울증,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도,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각각 대학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분류한 결과 정신 건강 중 우울증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학생군은 대학 만족 면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응답한 학생군의 경우, 정서적인 면에서 안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적과 대학적응에서 낮은 점수로 나타난 학생군의 경우, 학업 적응 면에서 낮은 점수가 나타났다. 우울과 스트레스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상관 분석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Correlation analysis of depression,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Depression
                	Stress
                	Emotional
                	College satisfaction
                	Academic adaptation
              

            
            
              	
              	-
              	
              	
              	
              	
            

            
              	Stress
              	.185**
              	-
              	
              	
              	
            

            
              	Emotional
              	−.114**
              	−.244**
              	-
              	
              	
            

            
              	College satisfaction
              	−.211**
              	−.155**
              	.161**
              	-
              	
            

            
              	Academic adaptation
              	−.170**
              	−.143**
              	.132**
              	.208**
              	-
            

          

          

        

        
          2) 우울증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구조의 변화, 분주한 현대인의 삶 등 문화의 여러 요인들이 격동의 시기를 거치며 1980년, 평생 우울증 유병률이 전체 인구의 3.4%이었던 것이 2001년에는 4.3%, 2006년에는 5.6%[8] 그리고 2011년 6.7%로 증가추세에 있어[9] 우울증 예방과 치료에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초기 성인기이나 대학생의 우울증은 양극성이거나 비전형적 장애가 동반될 확률이 높고 약물남용의 동반 등 다른 양상이 우울증과 존재하며 높은 자살률과 함께 기능저하가 심함을 보여 상담 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질환이다.[10]

          우울정도의 변수를 조사한 결과, 우울 정도에서 빈도수가 ‘거의 대부분’과 ‘자주’가 23.9%로 나타나 안경광학과에서 간과하기 어려운 수의 학생들이 우울증을 자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끔’이라고 답한 학생은 25.7%로 나타났다. 남녀학생의 우울증의 정도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리커트 척도는 1.83로 나타났다. 우울 정도의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 
				
            

            
              Degree of depression
            
            

          

          
            
              
                	Variable
                	Frequency (%)
              

            
            
              	Very rarely (less than a day)
              	1332 (50.5)
            

            
              	Sometimes (1 to 2 days)
              	679 (25.7)
            

            
              	Frequently (3 to 4 days)
              	371 (14.1)
            

            
              	Almost (5 to 7 days)
              	258 (9.8)
            

            
              	Likert scale
              	1.83
            

            
              	P
              	0.00
            

          

          

        

        
          3) 스트레스
          청소년 시절의 통제적인 의존적 생활을 벗어나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면서 동시에 성인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자아정체감 확립과 능동적인 사회 적응력이 필요한 시기로,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할 준비도 해야 하는 부담을 가진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대학생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생 46%가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이 중 36.5%는 자주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스트레스를 세분화해서 7~9를 상, 4~6 중, 0~3 하로 나누었을 때, 상에 속하는 학생이 9.7%, 중은 30.2%, 하는 60.2%로 나타나 안경광학과 학생 중 약 열 명 중 한 명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 하위 변수 중, 학교에 대한 압박감이 리커트 척도 4.33으로 경제적 문제가 4.17, 대인 관계 갈등이 3.29로 나타나 학교, 경제적 문제, 대인 관계 등의 분야에서 스트레스를 높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 그룹의 학생의 16.7%가 경제적 문제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0.00). 스트레스의 결과를 Table 3과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3. 
				
            

            
              Overall stress rate
            
            

          

          
            
              
                	Variable
                	Frequency (%)
              

            
            
              	0
              	0 (0.0)
            

            
              	1
              	333 (28.0)
            

            
              	2
              	254 (21.4)
            

            
              	3
              	128 (10.8)
            

            
              	4
              	148 (12.5)
            

            
              	5
              	120 (10.1)
            

            
              	6
              	90 (7.6)
            

            
              	7
              	60 (5.1)
            

            
              	8
              	26 (2.2)
            

            
              	9
              	29 (2.4)
            

            
              	Likert scale
              	3.24
            

            
              	P
              	0.00
            

          

          

          
            Table 4. 
				
            

            
              Stress ratio
              Units: (%)

            
            

          

          
            
              
                	Variable
                	Sense of pressure at school
                	Interpersonal conflict
                	Interpersonal relationship change
                	Disease or injury
                	Economic problem
                	Accidental accident
                	Daily life
              

            
            
              	0
              	0.0
              	0.0
              	0.0
              	0.0
              	0.0
              	0.0
              	0.0
            

            
              	1
              	15 (11.4)
              	26 (19.7)
              	63 (47.7)
              	58 (43.9)
              	19 (14.4)
              	63 (47.7)
              	40 (30.3)
            

            
              	2
              	17 (12.9)
              	34 (25.8)
              	36 (27.3)
              	32 (24.2)
              	20 (15.2)
              	35 (26.5)
              	32 (24.2)
            

            
              	3
              	16 (12.1)
              	17 (12.9)
              	9 (6.8)
              	11 (8.3)
              	17 (12.9)
              	13 (9.8)
              	16 (12.1)
            

            
              	4
              	22 (16.7)
              	20 (15.2)
              	1 (0.8)
              	13 (9.8)
              	19 (14.4)
              	11 (8.3)
              	24 (18.2)
            

            
              	5
              	23 (17.4)
              	18 (13.6)
              	10 (7.6)
              	7 (5.3)
              	19 (14.4)
              	5 (3.8)
              	6 (4.5)
            

            
              	6
              	19 (14.4)
              	5 (3.8)
              	7 (5.3)
              	3 (2.3)
              	16 (12.1)
              	0 (0.0)
              	10 (7.6)
            

            
              	7
              	9 (6.8)
              	8 (6.1)
              	2 (1.5)
              	5 (3.8)
              	11 (8.3)
              	3 (2.3)
              	1 (0.8)
            

            
              	8
              	5 (3.8)
              	3 (2.3)
              	3 (2.3)
              	1 (0.8)
              	3 (2.3)
              	1 (0.8)
              	2 (1.5)
            

            
              	9
              	6 (4.5)
              	1 (0.8)
              	1 (0.8)
              	2 (1.5)
              	8 (6.1)
              	1 (0.8)
              	1 (0.8)
            

            
              	Likert scale
              	4.33
              	3.29
              	2.31
              	2.43
              	4.17
              	2.11
              	2.80
            

            
              	P
              	0.00
            

          

          

        

        
          4) 성별에 따른 우울증과 스트레스
          최근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의 4명 중 1명은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경도의 우울증까지 포함하면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시달리는 청년은 30%에 이른다. 또한 통계청의 조사 결과, 청소년 및 청년 중 6%는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 ‘자살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가정불화, 진학문제, 성적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이 주요이유로 밝혀졌다.[13-14] 생물학적인 차이에서 성의 차이는 출발하게 된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가족, 사회, 경제 및 정치 체제 등에 의해 점진적으로 확장되며 본인의 행동과 자아에 대한 심리적 정체감과 판단을 형성하게 된다. 성별에 따라 우울증은 예[15] 등의 연구에 의하면 여학생 36.2%, 남학생 16.8%로 나타나 여학생이 우울증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성별에 따라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과 역경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며, 청소년기에는 남학생의 탄력성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있다.[16-18] 성별에 따른 우울증과 스트레스 지수를 리커트 척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먼저 우울증에서는 남학생 1.88, 여학생 2.80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는 남학생 3.43, 여학생 5.03으로 나타나 여학생의 우울증과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Table 5. 
				
            

            
              Depression and stress by gender
            
            

          

          
            
              
                	Variable
                	Male
                	Female
                	P
              

            
            
              	Depression
              	1.88
              	2.80
              	0.00
            

            
              	Stress
              	3.43
              	5.03
              	0.00
            

          

          

        

        
          5) 대학생활 적응도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문제는 유청소년기의 의존성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성장 과도기에 겪는 가장 대표적인 적응위기라고 볼 수 있다.[19] 대학에 진학하면 청소년기에는 경험하지 못하였던 독립성이나 학업의 자율성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이로 인해 대학생활에 대한 부적응이 더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학업 관련 과업 수행에 부담을 느끼거나 좌절감을 느낄 때, 학업을 쉽게 포기하는 부적응까지 초래할 가능성 또한 높다. 대학생활 적응도의 변수를 조사한 결과 각각의 리커트 척도를 성별로 비교 분석하면 정서적 정신건강 상위인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답한 학생은 8.9%와 20.6%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학생은 18.7%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만족도면에서 학생들 40.9%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적응도에서 29.7%의 학생이 적응을 잘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리커트 척도를 살펴보면 정서적 3.22, 대학만족 3.27 학업 적응 3.02로 나타나 리커트 척도는 대학만족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도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대학생활 적응도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Table 6.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Variable
                	Emotional
                	College satisfaction
                	Academic adaptation
              

            
            
              	Strongly agree
              	187 (8.9)
              	116 (6.8)
              	248 (7.5)
            

            
              	Agree
              	435 (20.6)
              	284 (16.6)
              	698 (21.2)
            

            
              	Neither agree nor disagree
              	609 (28.8)
              	614 (35.8)
              	1373 (41.6)
            

            
              	Disagree
              	485 (23.0)
              	427 (24.9)
              	714 (21.6)
            

            
              	Strongly disagree
              	395 (18.7)
              	275 (16.0)
              	267 (8.1)
            

            
              	Likert scale
              	3.22
              	3.27
              	3.02
            

            
              	P
              	0.00
              	0.00
              	0.00
            

          

          

        

        
          6) 우울증과 대학생활 적응도
          청소년을 비롯한 성장기의 우울증은 학업 성취와 사회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알코올 중독과 담배 의존도와 약물복용 증가를 높이며,[20] 성인기에 우울증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2030년경 모든 연령층의 질환 1위로 우울증을 예측하였고, 우울증을 질병부담이 가장 큰 질환으로 꼽았다. 대학생의 우울은 변화에 대처하는데 있어 불안과 좌절 같은 정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사회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21] 이런 여러 가지 선행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우울증은 대학생활 적응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리커트 척도로 나타낸 정서적 정신건강 면에서 좋은 그룹인 ‘극히 드물게’와 ‘가끔’이라고 답한 학생은 3.42와 3.04로 ‘자주’와 ‘거의 대부분’은 2.99와 3.15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 만족에서는 ‘극히 드물게’가 3.54로 ‘거의 대부분’은 2.91로 나타났다. 특히 우울증에서 ‘거의 대부분’ 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정서적 3.15, 대학 만족 2.91, 학업 적응 2.79로 나타나 대학생활 적응도에서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우울증과 대학생활 적응도의 결과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Table 7. 
				
            

            
              Depress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Variable
                	Emotional
                	College satisfaction
                	Academic adaptation
              

            
            
              	Very rarely (less than a day)
              	3.42
              	3.54
              	3.17
            

            
              	Sometimes (1 to 2 days)
              	3.04
              	3.12
              	2.84
            

            
              	Frequently (3 to 4 days)
              	2.99
              	3.01
              	2.67
            

            
              	Almost (5 to 7 days)
              	3.15
              	2.91
              	2.79
            

            
              	Total
              	3.22
              	3.27
              	3.02
            

            
              	P
              	0.00
              	0.00
              	0.00
            

          

          

        

        
          7)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도
          대학생은 자아정체감, 학업,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미래의 준비, 부모로부터의 독립 등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 또한 대학생활 만족도는 대학생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요인들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스트레스 지수와 대학생활 적응도를 살펴보면 정서적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등급에 속하는 7~9의 그룹의 경우 리커트 척도의 평균이 2.33으로 나타났으며 대학만족은 2.67, 적응은 2.58로 나타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학업적응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도의 결과를 Table 8에 나타내었다.

          
            Table 8.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Variable
                	Emotional
                	College satisfaction
                	Academic adaptation
              

            
            
              	1
              	3.69
              	3.28
              	3.11
            

            
              	2
              	3.22
              	3.07
              	2.97
            

            
              	3
              	3.25
              	3.03
              	3.00
            

            
              	4
              	3.35
              	3.10
              	2.89
            

            
              	5
              	3.15
              	2.85
              	2.79
            

            
              	6
              	3.18
              	2.95
              	2.92
            

            
              	7
              	2.65
              	2.82
              	2.55
            

            
              	8
              	2.35
              	2.65
              	2.81
            

            
              	9
              	2.00
              	2.55
              	2.38
            

            
              	Total
              	3.22
              	3.27
              	3.02
            

            
              	P
              	0.00
              	0.00
              	0.00
            

          

          

        

      

    

    

  
    
      결 론
      본 연구는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대학 생활적응에 우울과 스트레스 요인을 분석하여 학생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에 좀 더 차별화된 도움을 주고자하였다. 안경광학과 학생들 23.9%(Table 2)가 우울증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학생의 우울증의 정도는 리커트 척도는 1.83로 나타나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적응, 경제적 문제, 대인 관계 등의 분야에서 스트레스를 높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 중 16.7%(Table 4)가 경제적 문제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도에서는 하위 변수 중 학업 적응에 가장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증과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우울증을 거의 대부분 느낀다고 답한 학생의 경우 리커트 척도가 정서적 3.15, 대학 만족 2.91, 학업 적응 2.79로 나타나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 변수 중 학업 적응면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는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등급의 대학만족은 2.67, 적응은 2.58로 나타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학업적응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울과 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학업의 학생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를 하면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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